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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버스, 12월 1일부터 무료 마스크 비치 

- 마스크 훼손 등 착용불가시 사용 가능·미착용 승객 단속 강화 - 

세종특별자치시(시장 이춘희)가 코로나19 예방과 비상상황 대비를 위

해 오는 12월 1일부터 버스 내 무료 마스크를 비치하고, 마스크를 착

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무료 마스크는 마스크를 정상 착용하고 탑승했지만, 마스크, 끈 등이

훼손되거나 오염돼 정상적으로 착용이 불가능한 승객에게 제공된다.

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오는 12월 1일부터는

주 1회 이상 무작위로 버스에 승차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대상으로

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.

시는 정부의 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 개정(‘20.8.12)에 따

라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

과하고 있다.

이상옥 시 교통과장은 “버스는 구조상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상시 밀

접하게 접촉한 상태로 운행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와 재확산



에 매우 취약하다”며 “시는 버스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3차 유

행 본격화에 따라 승객들 또한 마스크 필수 착용을 부탁드린다”고 말

했다.


